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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생물연구소, 단백질 백신 개발
이태리와 협력 2007년부터 3년간 7억원 투입 … 식물체 미생물 이용

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(소장 권태호 박사)가 이태리 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식물체를 이용한 단

백질 백신 및 의약품 연구에 들어간다.

전주시는 12월28일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<식물 바이오 리엑터 시스템을 이용한 신개념 단백질 백신 및 의

약품 생산> 과제가 최근 <2007년 한국․이태리 과학기술협력사업>으로 선정돼 2007년부터 3년간 연구를 하

게 된다고 밝혔다.

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한국․이태리 양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7억원을 지원받는다.

이에 따라 2007년 초 완공될 장동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이태리 과학자와 함께 식물체 미생물의 배양 등을 통

해 단백질 백신 등을 연구하게 되는데, 개발기술은 광우병과 조류독감 인플루엔자(AI) 등 고 전염성 가축 질

병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백신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이용된다.

전주시는 현재 장동 벤처단지 일대 2000여평에 총 60억원을 들여 지상 2층의 연구소 건물을 짓고 있는데 

2007년 3월 완공되면 7명의 연구원이 동식물 등 생물소재 단백질을 연구하고 기술을 도내 900여개 생물 관련

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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